
[열린세상] 김정일 시대의 북한 읽기

북한은 1인 지배체제이다. 그 1인이 오랫동안 김일성이었다가 지금은 김정일이다. 아니 김일성과

김정일은 하나다. 이른바 혁명이 부자간에 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이다. 김일성 없는 북한은 아직 생각할 수 없다. 김정일 스스로 김일성의 ‘전사

(戰士)이고 제자’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살펴보자. 2003년에는 종합시장이 생기고, 그동안 기피해왔던 ‘개혁’이라

는 용어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장기능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상업유통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종합시장에서는 일반노동자 월급의 수십 배로 추정되는 값비싼 외제 TV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 TV로 평양-함흥 이남 지역에서 수신 가능한 남한의 TV방송을 시청하는 사람 수가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나, 그들은 북한 당국이 염려하는 ‘자유화 바람’에 노출

되어 있다. 아테네에서 열리고 있는 흥미진진한 올림픽경기를 북한 TV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

한 TV방송을 통해 보지는 않을까? 혹시 그들이 남한 TV방송이 소개하는 북한 프로그램을 보면 어

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북한에서의 경제활동의 변화 모습을 보면, 김정일도 어쩔 수 없이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을 답

습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체제로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인민 모두가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일은 어떤 방식으로 북한체제를 지배하는가? 그는 아버지로부터 1인 지배권력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도 물려받았다. 북한 주민으로부터 아버지와 같은 충성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이 자신의 권력 안정의 관건이 되었다.

그러나 비틀거리는 경제를 아버지의 탓으로 하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

에서 최고지도자는 무오류의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북한 ‘포위’가 피폐된 북한 경제의 원인으로 돌려졌다. 김정

일에게 그 ‘제국주의’와의 힘겨운 싸움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일이며 북한 경제를 회복하는

길이다. 군은 그 전면에 있어야 하며 김정일이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의 직책으로 지배하는 하나

의 이유이다.

이러한 김정일의 지배방식을 북한은 ‘선군정치’라고 부른다.선군정치는 두가지를 강조한다.하나

는 국방력 강화에 최우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며,다른 하나는 북한군이 ‘혁명과 건설’에서 핵

심이 되는 것이다.국방력은 김정일의 정권 및 체제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군은 경제건설에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준비된 자원이기 때문이다.또한 선군정치는 전 주민에게 이른바 ‘혁

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독려하고 군·관·민을 일체화함으로써 사상동요를 차단하고 내



부통제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선군정치에서 정치와 군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정치와 군사는 사회주의의 두 기둥”이며

“정치는 곧 힘이며 그 힘은 다름 아닌 군사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담보가 없는 사

회주의정치는 무력”해지며,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정치와 군사를 분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북한에서 정치의 군사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군사의 정치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선군정치는 집단주의 통제방식을 통해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건설을 위한 동

원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끊임없이 혁명을 강조함으로써 혁명을 식상하게 만든 북

한에서 김정일시대 전사회적 동원의 지배방식과 다름없다. 김일성의 그늘 아래서도 지금은 김정일

의 생각이 북한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핵문제도, IT산업전략도, 영화예술도, 심지어는 화면반주기

(가라오케) 사용방법도. 그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건설의 이면에 깔려 있는 “사탕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바뀌길 바랄 뿐이다. /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

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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